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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생태교통창원총회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교통 세계총회 

2011 년 10 월 22- 24 일, 대한민국 창원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에 대한 비전과 전망 

2011 생태교통창원총회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이 

교통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될 것이며,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교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 참가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원, 교통분야 리더들의 만남의 장 

생태교통창원은 교통분야의 리더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합니다. 도시들은 생태교통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 기업, 학계, 

국제기구의 리더들과 만나 선진 사례들을 교류하고 미래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생태교통 도시, 공영자전거 시스템, 혁신방안 및 대안을 
중심으로! 

공영자전거 시스템과 생태교통의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도시의 지형, 제도적인 문제 및 재정 마련과 관련하여 

도시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특히 

시티챌린지 워크숍은 특정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자전거 정책과 관련된 지방 공무원들이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Convened by  

 

 

Partners 

 

Park Wan-su, Mayor of 

Changwon, leading a bik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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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Peñalosa, 8-80 Cities 

기조연설자 및 발표자 

지속가능한 교통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저명한 기조연설자로 8-

80 씨티 집행위원장 질 페넬로사 (Gil Peñalosa)가 총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생태교통 분야에서 앞서가는 도시의 시장 및 대표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권영규 (서울), 박완수 (창원), 

염태영 (수원), 카타리나 크뢰거 (런던), 아키라 

무라카미 (도쿄), 스티븐 야우드 (애들레이드), 마사시 

모리 (토야마), 브라이언 샤나한 (멜버른), 페르난도 

누네스 다 실바 (리스본), 모함마드-바게르 갈리바프 (테란), 카타리나 프레이타스 

(알마다), 자떼 소핏퐁스트론 (방콕), 트레이시 윈프리(볼더 콜도라도), 요하네스 

링크 (뮌헨),  펠리페 알베르토 모랄레스 산체스 (보고타), 아쇼크 바타차지 (델리) 

등이 참가하여 생태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가 이뤄온 성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기구의 발표자들로는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맨프레드 브레이트하우프트 

(독일국제교류협력단), 로이드 라이트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참여합니다. 비정부기구의 발표자들로는 의 리 

샨샨 (ITDP China), 버나드 엔싱크 (ECF),  발트라우트 리터 (홍콩미래예측센터), 버트 파비안 (CAI- Asia), 

코니 휴젠가 (SloCat Partnetship), 돈 추이 (UITP), 위르겐 펄션 (EURIST) 등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연구자 출신의 발표자들로는 카를로 라티 (MIT), 피터 뉴만 (커틴대학교), 플로리안 레너트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시바나드 스와미 (인도 CEPT 대학), 팬 하이샤오 (통지대학교)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계 출신으로는 로빈 체이스 (Zipcar), 에릭 브리튼 (New Mobility), 의 로버트 스투시 

(Perform Energy) 크리스찬 훼셀만 (스위스클린텍), 헨드릭 밀라소브스키 (Choice GmbH)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시티챌린지 워크숍은 도시들이 생태교통의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으로, 개별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누비자’를 직접 

체험하고,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투어도 진행됩니다.  누비자 시스템은 전 도시에 

걸쳐 4,300 여개의 자전거와 230 개의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으며, 

95,000 회원들이 매일 평균적으로 5,300  Km 의 거리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는 매해 5,900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생태교통 전시회는 다양한 생태교통 프로젝트를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가, 생산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Yum Tae-Yeong, 

Mayor of Suwon 

The NUBIJA bike sharing system in 

Changw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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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주제 및 프로그램 

전체회의 세션은 전세계의 생태교통 관련 우수사례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발표 및 논의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의 생태교통 도시들,  생태교통의 활성화 방안,  미래의 생태교통도시: 비전과 전망,  및 생태교통을 위한 

제도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표로 구성됩니다.  

 

주제별 세션은 3 개의 흐름을 갖도록 구성되며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에 집중된 논의가 진행됩니다.   

 

 

 

 

 

 

 

 

 

 

 

 

. 

 

 

 

 

비전 

도시교통의 대안으로서 생태교통 

우리는 신음하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는 지구적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들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태교통에 대한 인식과 

활용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도시들도 이익과 욕구를 둘러싼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생태교통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 

  

   

    

   

 

 

 

Villo!, the public bike scheme in 

Brussels 

 : e-   

     

,   ,  

     

   

    

     

 

 

Road charging portal in Singapore. 

Photo credits: ITDP photo library 

 :  

   

   . 

 ,   

   

   

,    

 

 

Bus terminal in Hong Kong. Photo 

credits: ITDP photo library 

Bikeway in Copenhagen. Photo credits: PCIB 

photo library – Ryan Sny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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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won 

대한민국 환경수도 창원시 

창원시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600 년의 역사를 가진 인구 

1,100,000 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였던 창원시는, 

현재 혁신적인 에코도시, 전세계적인 

환경수도가 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김해국제공항 (부산공항)으로부터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공항은 방콕, 베이징, 광조우, 항조우, 하노이, 

홍콩, 마닐라, 뮌헨, 오사카, 상하이, 타이페이 및 도쿄 등 

국제적인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창원시에 가는 방법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창원시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버스로 

5시간이 걸립니다.  

 

 

 

총회 행사장  

 

2011 생태교통창원총회의 전체회의는 

풀만 앰배서더 시티 세븐 호텔에서 

개최되고, 분과회의는 창원컨벤션센터 

(CECO)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와 풀만호텔은 

연결통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rial view of Changwon city. 

Changw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Pullman Ambassador 
Changwon Cit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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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22 일 토요일: 생태교통의 오늘 

 
8:00 등록시작 

 

9:30- 11:00 개회식 및 환영사 

· (좌장) 콘라드 오토-짐머만,  ICLEI 사무총장 

(10’) 

· 박완수, 창원시 시장 (15’) 

· 맨프레드 브레이트하우프트(Manfred 

Breithaupt ), 지속가능 도시교통 프로젝트 

디렉터,  독일 국제교류협력단(GIZ) – 지속가능 

도시 교통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의 

성공요소 (15’) 

· 질 페넬로사 (Gil Peñalosa), 8 - 80 씨티 

집행위원장 – 모두를 위한 생동감 있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 (30’) 

 

11:30- 13:30 전세계의 생태교통 도시들 

도시의 대표들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생태교통 사례를 발표한다. 도시들이 생태교통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 생태교통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직면했던 문제들 및 시민들이 

자가용 의존에서 벗어나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할 수 있었던 접근법 등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주최도시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시스템 

누비자 등 생태교통과 관련하여 이룩해 온 다양한 

성과들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창원시의 환경 정책을 소개한다.  

발표자:  

· 박완수, 창원 시장 – 환경수도 창원시(20’) 

· 권영규, 서울시 부시장 

· 마사시 모리, 토야마 시장 –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한 컴팩트 도시 만들기 (15’) 

· 트레이시 윈프리, 미국 콜로라도 볼더시 

교통정책국 국장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통 – 볼더시의 사례 (15’) 

· 모함마드-바게르 갈리바프, 테란 시장 – 

테란의 지속가능한 교통, 과제와 성과 (15’) 

· 아키라 무라카미, 도쿄 환경국 국장 – 도쿄의 

교통관리 정책 (15’) 

 

13:30- 15:00 점심 

15:00- 17:00 생태교통 주류화 방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교통이 필요한 이유, 

생태교통이 가져올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이득에 

대해 발표하고, 통합된 생태교통 접근법을 

보여주는 전세계의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발표자:  

· 에릭 브리튼(Eric Britton), 새로운 교통 – 도시 

자동차의 미래: 비전, 거버넌스, 기회 (20’, 

비디오 발표)  

· 버나드 엔싱크 (Bernard Ensink) , 

유럽자전거연합 사무총장 – 자전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교통의 핵심 (20’) 

· 버트 파비안(Bert Fabian), CAI아시아 교통국 

국장– 아시아에서의 보행권: 현실과 과제 (20’) 

· 팬 하이샤오 (Pan Haixiao), 통지대학교 -  

급격히 성장하는 인구밀집 도시들에서 

교통기반 개발방안 및 사회환경 (20’) 

· 필립 크리스트, 국제교통포럼 사무관 (20’) 

 

17:00- 17:30 생태교통 전시회 

추가정보는 2페이지 참고 

 

17:30- 19:00 주제별 세션 

A1 공영자전거 시스템: 공영자전거와 도시교통 

시스템의 통합 방안 

공영자전거 시스템은 도시교통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스트마일 (last 

mile)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세션은 대중교통 수단과 

통합된 공영자전거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이를 통해 생태교통의 잠재력을 

모색한다.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스탠드와 거치대 

등 공영자전거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구조와 이들의 배치 등이 분석될 

것이다.  

· 리 샨샨 (Li Shanshan),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 (ITDP China)  – 

중국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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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시 코두쿨라 (Santhosh Kodukula), 독일 

국제교류협력단 (GIZ) – 인도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15’) 

· 헨드릭 밀라소브스키 (Hendrik Mlasowsky ),  

초이스 게엠베하/ OBIS 프로젝트 -  공영자전거 

및 대중교통 (15’) 

 

B1 생태교통의 혁신방안: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와 시스템 

일관성 있는 생태교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과 시스템들이 요구된다. 

본 세션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방안들 -  

예를 들어 통합매표 서비스, 자동차 나눠 타기, 

카풀 및 도어투도어 (door to door) 교통수단 –의 

활용이 논의 될 것이다.   

· 황기연, 홍익대학교 – 교통과 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한 공영 복합교통 운송서비스 

교통체계의 운영 

· 로빈 체이스 (Robin Chase), Buzzcar 창립자 

및 CEO, Zipcar 창립자 – 자동차 대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투자, 설립 및 운영하는 

방안 – 오래된 새 비밀 (비디오 발표) 

· 데브라 에프로임슨 (Debra Efroymson), 

헬스브리지 지역담당관 – 저렴하고 쉬운, 

사람들과 물품을 위한 도어-투-도어 친환경 

수단 (15’) 

 

C1 과제 극복방안: 생태교통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자가용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자가용이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생태교통 

해결책들이 있다. 언덕이 많은 도시들에 설치할 

수 있는 공영엘리베이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도로청소 시스템, 아이들을 

학교까지 수송하거나 가게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자전거 트레일러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 스티븐 야우드 (Stephen Yarwood), 호주 

애들레이드 시장, 자가용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합 이동 전략 (15’) 

· 자떼 소핏퐁스트론 (Jate Sopitpongstron), 

방콕지사 자문위원, 생태교통도시로서 방콕을 

향하여 (15’) 

· 발트라우트 리터 (Waltraut Ritter), 

홍콩미래센터 (Hong Kong Foresight Centre) 

– 생태교통에 열악한 도시들: 덥고, 언덕이 

많은 지역,  인구 밀집 지역 (15’) 

· 마이클 자일러 (Szeiler), 로지낙 & 파트너 – 

바이크 & 바이 – 자전거 쇼핑의 활성화 방안 

(15’) 

· 위르겐 펄션 (Jürgen Perschon), 

유럽지속가능교통연구소 (EURIST) 

집행위원장 – 생태교통 도시를 위한 

케이블이용 도시교통수단 (cable propelled 

transit) (15’) 

 

19:00 만찬 

 
 

 

10 월 23 일 일요일, 미래 비전 

 

9:00- 11:00 미래의 생태교통 도시: 비전과 전망 

도시교통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가능한 

시나리오가 논의될 것이다. 기후변화, 급격한 

도시화 -도시의 스프롤 현상 및 때로 도시 쇠퇴 

현상이 결합된 – 뚜렷한 사회인구학적 변화 등이 

도시교통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주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발표자:  

· (좌장) 질 페넬로사, 8 - 80 시티 집행위원장 

·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시 시장 

· 카를로 라티 (Carlo Ratti), MIT 센서블시티랩 – 

ITS, 기술적인 시스템 

· 플로리안 레너트 (Florian L ennert), 

런던정치경제대학교 – 교통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 BeMobility 프로젝트 

· 피터 뉴만 (Peter Newman), 호주 커틴대학교 

– 개발도상국에서의 자가용 사용의 확산 

 

11:00- 13:30 창원 공영자전거 시스템 투어 및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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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누비자’를 직접 체험하고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투어.  참가자들에게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통제센터 등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30- 15:00 주제별 세션 

A2 공영자전거 시스템: 자전거, 시스템 작동 및 

인프라구조 

이미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자전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이 

시스템의 관리와 작동의 측면에서 가능한 

옵션들에 대해 논의한다. 자전거 정비 및 교환, 전 

도시에서의 자전거 이용의 통제 및 자전거 도난 

방지 방법 등이 논의 될 것이다.  

발표자:  

· 카트리나 크뢰거 (Katharina Kroeger), 런던 

운송서비스 담당 과장 – 런던의 자전거 정책 

(비디오 발표) 
· 헨드릭 밀라소브스키 (Hendrik Mlasowsky ),  

초이스 게엠베하/ OBIS 프로젝트 – 

공영자전거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 하승우,  창원시 자전거정책 담당 – 누비자의 

응용기술 및 작동시스템 

· 게일 제닝스 (Gail Jennings), MOBILITY 잡지 

편집자 및 교통연구자 – 과제의 공유, 

남아프리카에서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B2 생태교통의 혁신: 전기를 이용한 교통수단 및 

지능형 대중교통 시스템 

전기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지능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중심으로 생태교통의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기교통수단의 확산이 안고 있는 

위험성 (녹색 정체 (Green congestion) 등) 과 

잠재력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사용자를 

확산시킬 수 있다)이 발표될 것이다. 생태교통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지능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례들,  즉 

돈을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혼잡 통행료, 집합적 관리체계 

(fleet management) 및 교통신호의 최적화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발표자:  

· 로버트 스투시 (Robert Stussi), 포르투갈 

전기자동차 협회 대표 

· 박진영, 아시아개발은행 도시개발 전문가 – 

아시아에서의 e- mobility 에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 

· 김택권, S&T 모터스 CEO – 녹색교통의 

전기모터 파워트레인: 전기모터사이클 

 

C2 과제 극복방안: 복합운송의 활성화 방안 

복합운송은 교통체계의 아킬레스 건으로 알려져 

있다. 환승의 질 등 물리적인 측면이나 시간표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급자에 의해 작동되는 다른 

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세션은 복합운송의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생태교통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발표자: 

· 페르난도 누네스 다 실바 (Fernando Nunes da 

Silva), 리스본 부시장 – 복합운송의 활성화 

방안: 자동차에서 보행으로  

· 마다브 파이 (Madhav Pai), EMBARQ 인도 – 

인도 도시들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보행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펠리페 알베르토 모랄레스 산체스, 보고타시 

IDU 

 

15:00- 15:30 생태교통 전시회 관람 

 

15:30- 17:00 시티챌린지 워크숍 

도시들이 생태교통의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으로, 개별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한다. 

다른 분야 (지방정부, 학계, 기업계, NGO 등)의 

전문가들이 도시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워크숍 1: 알마다 

· 카타리나 프레이타스, 알마다시 환경관리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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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스투시,  Perform Energy 및 포트투갈 

전기자동차연합 대표 

 

15:30- 17:00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의 시장점유를 향상시키는 방안 워크숍 

세계대중교통연맹 (UITP) 주최 워크숍 

·  (좌장) 돈 추이 (Dawn Chui ), 

세계대중교통연맹(UITP)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대표 

· 시바나드 스와미 (Shivanad Swamy) , 인도 

CEPT 대학 – 인도: 지속가능한 

고속교통체계의 대안으로서 BRT 

 

17:30- 19:00 도시시장 라운드 테이블 

시장과 고위급 도시대표들이 생태교통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성공요소, 장애물 및 

과제 등을 논의한다 

· (좌장) 콘라드 오토-짐머만,  ICLEI 사무총장  

 

19:00 만찬 

생태교통연맹 결성식 및 영상물 상영 

 

10 월 24 일 월요일, 비전의 실현  

9:00- 10:30 생태교통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 

최고의 정책이라도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나 대중교통패스 도입 등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제적인 수단 및 

홍보캠페인 등은 생태교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생태교통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들이 논의될 것이다.  

발표자: 

· 로이드 라이트 (Lloyd Wright), 아시아개발은행 

비바시티 – 생태교통 재정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시장체계 (15’) 

· 코니 휴젠가 (Cornie Huizenga),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 연맹 (SloCaT)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무동력 교통수단을 위한 재정 마련의 

가능성 (15’) 

· 아쇼크 바타차지 (Ashok Bhattacharjee), 델리 

개발청 국장 

 

10:45- 12:15 주제별 세션 

A3 공영자전거 시스템: 비즈니스 및 재정 모델 

본 세션에서는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및 자금조달 방안이 

논의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발표자: 

· 크리스찬 훼셀만 (Christian Häuselmann) 

스위스클린텍 – 자전거 나눠타기 및 교통허브 

·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연구센터 

센터장 – 공영자전거의 지속가능성 

· 히로키 나카무라 (Hiroki Nakamura), 

도쿄공과대학 – 일본의 중소도시를 위한 자전거 

나눠타기 비즈니스 모델 

 

C3 과제 극복방안: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행동양식의 변화 

정보사회에서 모든 정책은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요소로 한다. 생태교통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시민들이 생태교통 수단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장애물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자동차를 

이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여기는 신화를 

무너뜨리면서 생태교통을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 

생태교통 확산을 위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발표자:  

· 마크 주이제스트(Mark Zuidgeest ) 및 로엘 

마싱크 (Roel Massink), 네델란드 트웬테 

대학교 및 자전거학술연합 – 자전거의 기후적인 

가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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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맑고푸른대구추진협의회 부회장 – 

자전거마일지로 녹색교통도시 만들기 

 

C4 과제 극복방안: 아시아 도시들에서의 보행성 

* CAI-아시아 주최 세션 

아시아 도시들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인프라 구조는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도 보행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들의 

사고율이 높고 시민들은 엔진으로 운행되는 

교통수단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본 세션은 아시아 도시들에서의 보행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례들에 집중한다.  

발표자: 

· (좌장) 버트 파이안 (Bert Fabian), CAI 아시아 

교통국 국장 

· 브로웬 토른톤, Walk21 개발국장 (비디오 발표) 

· 푸르니마 파리다(Purnima Parida), 인도 

중앙도로연구소 연구원: 대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보행 인프라 구조 

 

12:30- 13:30 폐회식: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 

총회 요약 및 폐회사 

· 모니카 짐머만 (Monika Zimmermann), ICLEI  

· 질 페넬로사 (Gil Peñalosa), 8 - 80 씨티 

집행위원장 

 

13:30- 17:30 창원시 투어 

코스 1: 두산중공업 – 창원의집 

코스 2: 한국전기연구원 – 성주사 

코스 3: 주남 저수지 

(점심 포함) 

14:30- 17:30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구축 

독일 국제교류협력단 (GIZ) 주최 

10월 24일, 월요일 

· 14:30- 16:30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의 개념 및 

수단, 무동력 교통수단 및 중요성 

· 16:30- 17:30 자전거 도시 비디오 관람 및 도시 

사례에 대한 토론 

10월 25일, 화요일 

· 9:00- 10:00 공용자전거시스템: 배경, 발전 및 

중요성  

· 10:00- 11:00 공용자전거시스템의 계획, 재정 

및 과제 

· 11:00- 12:00 인도 및 중국, 유럽 도시들의 

공영자전거시스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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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nformation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EcoMobility Changwon 2011  

congress team 

Kaiser-Friedrich-Str. 7 

53113 Bonn / Germany 

Tel:  +49-228 / 976 299-37 

Fax: +49-228 / 976 299-01 

www.iclei.org/ecomobility2011 

ecomobility2011@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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